B4178           망각의 축복

사람의 이름이나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난처하게 느낀 경험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원인을 나이에  두고 늙어감을 한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뒤늦게 학위를 위하여 대학교에 등록을 한 아버지학생들과 할아버지 학생들은 시험준비를 할 때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기억력을 되살려준다는 “총명탕” 같은 한약제품을 시판하는 한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기억을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반드시 있고 중요한 일은 다 기억할 수 있다.”

60 후반에 접어든 친구 한분이 기억력이 쇠퇴한다고 한탄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돈을 꾸어간 사람의 이름은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봐요.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다는사실은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름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도 첫 사랑을 한 옛날 애인의 이름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런 이름은 잊는 것이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망각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와 사별을 할 때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슬픔과 아픔을 약간이나마 망각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실연을 당한 절망감을 세월이라는 편리한 망각의 도구가 덜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의지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의든지 타의에 의하여 저질은 죄를 회개하여 통탄을 겪었지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잊어주시지 않는 다면 아무도 영생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력을 말씀하다보니 흥미로운 이야기가 생각 납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노인 두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이셨고 한분은 역시 80이 넘은 할머니이셨습니다. 이 두 분은 교회와 노인회등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에 한두번씩 만나서 식사도 같이하고 인생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루는 두 분이서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훌륭한 저녁식사를 주문하여 잡수시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친구에게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오랜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나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궁금하게 기다리는 할아버지에게 그 할머니 친구는 미소를 지으면서 “네, 네,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그 할머니 친구가 “네” 라고 말했는지 “못해요’ 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니는 수첩에 적어둔 그 할머니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아까 우리가 함께한 식사는 맛도 좋았고 그 식당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나에게 “네”라고 대답을 했는지 “못해요”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나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할머니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네.네,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지요. 그런데 마침 전화를 걸어주셔서 대행입니다. 나에게 청혼을 한 분이 누구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거든요”라고 했다 합니다.

물론 웃자고 누가 이런 조크를 만들어 냈겠지만 망각은 잠을 잘 잘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나에게 무심코 던진 무례한 언행이나 악의적인 모욕적인 행동이나 사기를 치고 잠적한 못된 인간들을 잊을 수가 있다면 잠도 잘 잘 수가 있을 것이고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는 교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하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끝
